
2013년 제9호

2013년 9월 24일 (화)

한농연중앙연합회

회원지원센터

한농연 조직 활성화 한농연 조직 활성화 

소식지소식지

전화 : (070)7165-0017

전송 : (02)3401-6549

http://kaff.or.kr

kaff0001@gmail.com

한농연 및 지역 농업 관련 소식

○ 한농연대구광역시연합회(회장 정성종)의 생산자 직판장 운영 
사례(대구지하철 1호선 문양역 역사 활용)

 - 한농연대구광역시연합회(회장 정성종)는 대구지하철 1호선 서
쪽 종점역인 문양역 1층(500평)에서 2009년부터 생산자 직판
장(로컬푸드 직매장)을 운영중임

 - 한농연대구광역시연합회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협조를 받아 
판매 공간을 대여받고, 달성군청(4억 8천만원)의 지원으로 
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음

 - 대구광역시연합회의 직매장은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
장(완주로컬푸드 안대성 대표)을 가장 철저하게 벤치마킹한 
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, 수퍼마켓과 비슷하게 일반 생필품
을 판매하는 구역이 있고, 농산물 판매구역은 지역물품+전국
물품 등을 고루 판매하는 방식임. 대구·경북 지역 농산물은 
별도로 생산자 표시를 하고  포장재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
음(달성군 및 성주군 농산물 활용)

 - 이 사례는 한농연 각 시도·시군구연합회에서 농산물 직판장
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 중에서 로컬푸드의 관점을 받아들여 
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중 최초로써 주목해야 할 것임

  

○ 경북 모 지역농협에서 조합원 몰래 고정대출 금리 조작 파문
(KBS1TV 보도)

 - 9월 24일 오전 7시 방영된 KBS1TV 뉴스광장에서 경북 모 
지역농협에서 조합원 몰래 고정대출 금리를 조작한 사례가 
보도됨. 고정대출 금리 조작 사례는 3년 전 KBS2TV의 “추
적 60분”을 통해서도 방송된 내용이어서, 농협중앙회 및 농
식품부의 향후 대처가 어떻게 될지 주목

 - KBS 보도에 의하면, 경북 모 농협 조합원인 김모씨는 2006
년부터 지금까지 경북의 한 농협에서 20억원 정도를 대출받
았는데, 고정금리로 수천만원씩 대출받은 계좌들에서 이자가 
조금씩 늘어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였음. 금리내역서를 받아
보고서야 고정금리 6.9%가 7.8%로, 7.1%짜리 대출은 7.95%
까지 뛴 걸 확인한 것임

 - 김씨 외에도 강모씨의 경우 0.7%포인트, 정 모씨는 무려 
1.25%포인트까지 올라 각각 640여만 원과 250여만 원의 이
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음

 - 이 농협에서는 또 변동금리로 대출 약정을 하면서 기준금리
와 가산금리를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표기한 사례
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KBS는 보도함

 - 이에 해당 농협은 금리 변경시 우편으로 통지했다는 입장임. 
그러나 농협의 대출거래 약정서에서 고정금리는 만기일까지 
바꿀 수 없도록 돼 있으며, 이를 농협중앙회(상호금융리스크
관리부) 직원도 확인하였음

 - 지난 2011년 이후 금리조작으로 지역농협 120여 곳이 적발
됐지만 이 농협처럼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잇따
르고 있다고 KBS가 보도하여, 향후 정부·농협중앙회의 조사 
작업은 물론 10월 국정감사의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

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관련 소식

○ 신성범 의원, 농어업경영체육성·지원법 개정안 발의
 - 신성범 의원(경남 산청, 함양, 거창)은 시·도지사가 영농계획

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, 관련 현황자료를 
매년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, 후계농업
경영인의 선정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취지로 농어업경영
체육성·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

○ 농식품부, 후계농업경영인 평가·인증제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
발주…9월말 최종 보고서 발표 전망

 - 농식품부 경영인력과(김기훈 과장)는,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
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, 후계농업경영인 평가·인증 
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(용역기관 : 건국대학교 산
학협력단)하여, 9월초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임

 -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은 물론,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도 
영농·경영 능력 및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 등 다양한 평가 지
표를 마련하여 평가·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
일환으로 동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함

 - 연구용역 단계에서 구상중인 평가·인증 방식은 3가지인데, △
기존 후계농업경영인(한농연 회원)에 대해서만 실시하거나 △
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농업인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△후계
농업경영인과 일반 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평가·인증 제도를 
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임 

 - 아울러 축산·시설원예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계절(일
시고용)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영농 
능력을 측정하는 평가·인증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게 농식품
부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됨

○ 후계농업경영인 평가·인증제도 관련 한농연의 대응 방안
 - 한농연은 농식품부의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, 

연구용역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등에 적극 참여
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

 -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인증·평가 제도가 향후 정부의 농업인
력(경영체) 육성 정책의 핵심 틀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
되어, 한농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이 제도에 적극 
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


